
 초등저학년(1~3학년)

 슈퍼히어로 우체국 아저씨께

안녕하세요, 우체국 아저씨!

저는 해솔초등학교 3학년 정시우예요.

혹시 아저씨가 슈퍼히어로라는 걸 알고 계세요? 저는 얼마 전 그 사실을 

알게 되었어요.

 학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, 카트에 택배를 가득 실은 우체국 아저씨

가 보였어요. 저는 그때까지도 우체국 아저씨는 우편만 배달하시는 줄 알

았어요. 그런데 아니었어요.

 우체국 아저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중에 

가장 깜짝 놀랬던 일은 전국에 있는 어렵게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

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, 그 결과를 지자체

에 보내는 일이었어요.

 편지와 택배를 배송하는 일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비가 와도 눈이 와

기입 금지



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아저씨가 슈퍼히어로처럼 느껴졌어요.

 생각해보니 저는 어디를 가든 우체국 아저씨를 만났어요. 제주도 삼촌 집

에 놀러 갔을 때도 편지를 들고 오시는 아저씨를 만났어요. 서울 롯데타워

에도,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 위 우체국 택배차 안에도 아저씨는 계셨어요. 

내가 어디를 가든 우체국 아저씨는 내 옆에 있었어요.

 이렇게 중요한 우체국 아저씨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고, 어

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 같아요.

 세상에는 하늘을 날거나, 악당을 잡는 슈퍼히어로는 없지만, 파란 유니폼

을 입은 슈퍼히어로는 있어요. 바로 우체부 아저씨예요. 오늘도 안전하게 

우리를 지켜주세요. 우체부 아저씨는 진짜 나만의 슈퍼히어로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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